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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재정운용 경험 공유, 
미래전략 수립 협력 논의”

- 기획예산처, 핀란드 재정위 의원단과 고위급 면담 -
   - ‘핀’측 “고성과 부문 투자로 성장의 선순환 이끄는 韓 재정운용” 높이 평가
   - 재정·미래전략 분야 韓-핀란드 정책협력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핀란드 의회 재정
위원회 의원단과 고위급 면담을 가졌다. 핀란드측에서는 사라 휘르쾨 재정
위원회 부위원장, 한나 사르키넨 前 보건사회부 장관 등 8명의 의원단과 유리 
예르비야호 주한 핀란드 대사가, 기획처측에서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이용욱 재정참여정책관, 박철건 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다. 기획처 출범 후 첫 고위급 
양자 면담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재정과 미래전략 분야 공통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처측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최근 재정운용방향과 기획처 
주도로 추진중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구조 전환 노력을 소개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한국과 핀란드가 인구위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유사한 도전과제와 씨름하고 있어 양국 간 정책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핀’ 의원단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고성과 부문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는데 양국이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면 더욱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기획처측은 재정과 미래전략 분야 협력을 실질적·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재정·기획 당국 간 고위급 정책대화를 신설·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핀’ 의원단측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해 온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로서, 핀란드의 정책경험은 한국의 연금·복지재정 
혁신 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핀란드 정부가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발표하는 미래보고서는 
기획처 주도로 수립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유사한 면이 많아 정책교류의 
접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획처는 지난 1월 말,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장관 직무대행 
명의의 협력 제안 서한을 발송하면서 국제 재정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바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핀란드를 포함한 주요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국제협력 채널을 본격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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